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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대학

생의 부모화 경험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 및 광역시에 위치한 4년제 대학교 재학 중인
대학생 340명이다.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과 Baron과

Kenny(1986)의 검증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돌봄은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화 불공평은 학업지연행

동과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기효능감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

은 부분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라는 환경적 변인이 학업지

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새로운 결과를 제시하는 한편, 부모화 경험과 학업지연행

동, 자기효능감 간의 구체적 관계성 및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

구의 결과는 학업지연행동을 호소하는 대학생을 위한 상담 개입 방식이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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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Benjamin Franklin의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는 말이 명언으로 남고,

영국의 극작가 George Bernard Shaw의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묘비명이 오늘날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것을 보면, 미루는 행동은 예나 지금이나 쉽

게 관찰될 수 있고 누구나 고민하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일을 기한 내에

시작하지 못하거나 마감하지 못하고 미루는 행위를 지연행동(procrastination)이라고

한다. 지연행동은 우리의 일상생활, 업무, 집안일 등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나는데,

이중에서도 학업과 관련된 영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연행동을 학업지연행동이라고

한다(Lay, 1986; Solomon & Rothblum, 1984).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대학생은 청소년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학습 환경이 자율적이며, 능동적인 선택과 수행이 주어지는 독

립성을 획득해 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학업지연행동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을진, 고진경, 2011; 유지원, 강명희, 김은희, 2013; 이재옥, 2017). 실제로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연구에서는 60%가 학업지연행동을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습관

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고, 70~95%의 학생들이 학업지연행동을

경험하며 심각한 지연행동을 하는 학생 또한 20~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

숙, 김정희, 2007; Knaus, 2004; Steel, 2007; Onwuegbuzie, 2000). 국내 선행연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과제 및 시험공부를 할 때 각 30%, 40%의 지연행동을 하고 있다

고 보고되었으며, 그 중 80% 이상의 대학생들이 시험을 준비할 때 나타나는 자신의

지연행동을 변화시키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박승호, 서은희, 2005; 윤숙경, 1996).

이렇듯 학업지연행동은 대학생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학업지연행동이 지속

될 경우 개인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나 후회를 하며 우울, 불안 등 심리적, 정서적으

로 부정적인 경험으로 이어진다(Ferrari, Johnson, & McCown, 1995).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크게 외적 변인과 내적 변인으로 나누어 살

펴볼 수 있다. 외적 변인으로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 부모의 정서적 지지, 학습자가

지각하는 환경 또는 동기와의 다양한 상호작용, 부/모의 권위적인 또는 허용적인 부

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과보호 등이 확인되었다(노하연, 2017;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2016; 이지선, 김정민, 2016; 황임숙, 장성숙, 2010; Macintyre, 1962; Missildine,

1963; Sommer, 1990).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학업지연행동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사용

된 기존의 외적 변인들, 예를 들어 부모의 과보호, 심리적 통제 등은 주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부모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양육은 부모가 자녀를 돌보

는 것이고, 이러한 일방적인 방향이 어찌 보면 건강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

다(김용태, 2000). 그러나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역할’ 에는 상대적

으로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었다. 그 결과 학업지연행동과 부모 변인간의 관계를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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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본 연구들은 부모-자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살피는 데에 제한이 생기게

된다.

기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부모 변인은 크게 부모 스스로의 인식을 보는 입장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입장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강선모, 임혜경, 2012; 이주현, 2017; 황임숙, 장성숙, 2010). 전자의 경우 부모

입장에서 양육태도를 알아보는 것이므로 부모의 일방적인 생각을 살펴보게 될 경향

이 크며, 후자는 부모가 제공하는 양육태도에 대해 자녀가 어떻게 지각하는지를 살펴

보기 때문에 자녀의 입장에 더 초점을 맞추어 살펴볼 가능성이 높다. 이 두 변인 중

자녀가 지각한 부모변인이 자녀의 주관적 경험과 정서를 살펴보기 때문에 자녀의 발

달을 더 많이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양육태도, 다시 말해 돌봄 행동은 부모가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라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부모의 사망, 이혼 또

는 별거 등 다양한 가족 유형으로 인해 돌봄 행동은 더 이상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

하는 것으로 국한시킬 수 없게 되었다(조은영, 정태연, 2005; Jurkovic, G. J.,

Thirkeild, A., & Morrel, R, 2001). 가족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자녀가 가족 내에서 맡

게 되는 역할 또한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자녀가 가족 내에서 겪는 경험과 구성원과

의 다양한 상호작용, 그리고 자녀의 돌봄 행동은 기존의 부모 변인으로만 살펴보기에

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

경적 변인을 살펴볼 수 있는 변인이 바로 부모화이다(김용태, 2000; 박지아, 2016; 이

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전현수, 2013; Jurkovic, 1997).

부모화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역할이 바뀐 것으로, 성장기 자녀들이 부모의 역할

과 그에 따라오는 과다한 책임 및 돌봄을 오랫동안 떠맡는 현상(Stein, Riedel, &

Rotheram-Borus, 1999; 송은주, 이지연, 2016)이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 자녀가 부

모의 역할을 습득하는 것, 그리고 가족 체계에서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자녀가 부모

의 역할을 대신하거나 부모를 정서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가족 체계가 가진 특성이기

도 하다(강선모, 2014; 김용태, 2000). 특히 한국 사회에서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배려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모화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다

(문비, 2006; 전현수, 2013; 한아름, 2017). 부모화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역할을 자녀가 대신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심리적 어려움이 누적될 경우 대

인관계 문제, 자기효능감, 진로미결정, 수치심, 완벽주의, 우울, 불안 등에 영향을 미

친다고 보고됐으며, 자녀가 부모의 역할을 지나치게 맡아서 하게 되면 자녀는 자신의

욕구를 억압하면서 책임감에 집착하고, 가족에 대한 충성심이 과도하게 높아질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긴장을 지속해서 경험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문비, 2006; 송승안,

2017; 최아름, 송현주, 2014; Chase, 2000).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자기효능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진로 미결정에 있어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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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했다(조이정, 2015; McMahon & Luthar, 2007).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연구 결과는 연구자들이 부모화의 하위요인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부모화 경험은 이에 따라 다른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

(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이 과정에서 부모화는 물리적 부

모화와 정서적 부모화를 합친 ‘부모화 돌봄’과 ‘부모화 불공평’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강선모, 2013). ‘부모화 돌봄’은 자녀가 가족구조 내에서 맡고 있는 물리적, 정서적

돌봄의 정도를 의미하며 ‘부모화 불공평’은 자신의 부모화된 노력들이 가족들로부터

적절하게 지지받고 격려되는지의 정도를 의미한다(김석준, 2017). 이러한 구분은 부모

화 경험을 겪은 자녀라 할지라도 하위유형에 의해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화 돌봄이 높을수록 안녕감이나 자기자비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쳤으나(강선모, 2013; 강선모, 2014), 부모화 불공평은 대인관계 유능성, 완벽주

의, 자기효능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최명선, 강지희, 2008; 김석준,

2017). 또한 부모 변인은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적 변인인데, 부

모화는 학업지연행동과 함께 연구된 선행연구가 거의 없다. 이는 부모화에 관한 연구

가 개인의 전반적인 기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주제

들과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석미정, 2016).

한편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으로는 의지통제, 완벽주의,

성취목표 지향성, 자기효능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평

가불안 등이 있는데(계수영, 박기환, 엄소용, 2011; 김종운, 양민정, 2014; 류윤선, 이

아라, 2017; 배대식; 2009; 성지영, 임은미, 2012; 전보라, 김정섭, 2015; 한영숙,

2011; Rothblum, Solmon & Murakami, 1986), 이 중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6; 임성문, 2006). 자기효

능감이란 스스로 결과를 산출하기 위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으로 특정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 자기 신념이다

(Bandura, 1977).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특정한 상황에 닥치더라도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여겨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줄고 상황을 회피한다. 반면 자기효능

감이 높은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부닥친다고 해도 이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자신감을 느끼고 상황에 맞는 대응 행동을 하게 된다(김미진, 권성호, 전현

수, 2014).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울한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자기효

능감의 차이가 컸으며,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심리적 안녕

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또한 낮은 자기효능감은 자신의 능력으로

과제를 해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과제수행을 피하고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낮으며,

시간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연행동을 하게 된다고 보고되었다(김금

순, 2011; 홍혜영, 1995).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효능감이 지연행동과 관련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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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으로 가장 큰 효과크기를 보였으며, 지연행동과 관련된 다수의 변인을 사용하여

중다회귀분석 연구를 수행한 연구들에서는 유일하게 자기효능감만이 유의미하게 지

연행동을 예측했다. 이와 더불어 국내연구에서도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비교

적 높은 상관을 나타냈으며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학습자의 지연행동을 낮추는 것

으로 나타났다(서은희, 2006; 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임성문, 2006; 홍승일, 현

명호, 2005; 황영석, 2015; 황임숙, 장성숙, 2010, Ferrari, Paker, & Ware, 1992; Van

Eerde, 2003). 이처럼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며 일관적

인 결과가 나타나는 내적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종합해보

면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학업지연행동과 관련된 내적 변인과 외적 변인들의 선행연구들 종합해볼 때, 학업

지연행동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연구되었으며 학업지연행동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선행요인을 살피는 연구가 주로 진행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학업지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과 개인 내적 특성을 함께 살펴보는

연구는 미비하다. 학업지연행동에 관한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지연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적 요인뿐만 아니라 이를 밝히기 위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

성 등과 같은 내적 요인들이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이선영, 김성일, 봉미미, 2016).

또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화와 자기효능감이 관련이 있다는 것과 자기효능감이 학

업지연행동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변인임을 밝혔으나 부모화와 학업지연행동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역할을 확인하거나 매개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보고, 부모화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

보고자 한다. 부모화 경험은 이미 경험한 것이기에 상담적 개입을 통한 변화가 쉽지

않은 것에 반해, 자기효능감은 비교적 상담에서의 개입이 가능한 변인으로 볼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의 학업지연행동 감소를 도울 수 있는 심리 내

적, 환경적 변인을 탐색하고 이와 관련된 상담 개입 방법, 상담 프로그램 구성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모형에서 자기효능감

은 매개변수, 학업지연행동은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부모화 돌봄과 부모화 불공평은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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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지연행동자기효능감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그림 1] 연구모형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및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

능감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및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

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학년~4학년 대학생 340명에게 2017년 6

월부터 9월 사이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그중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누락

된 부분이 많은 설문자료 31부를 제외한 총 192부의 설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

다. 표본은 309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남학생 117명(37.9%), 여학생은 192명(62.1%)이

었다. 학년에서 1학년은 95명(30.8%), 2학년은 57명(18.4%), 3학년은 66명(21.4%), 4학

년은 91명(29.4%)으로 분포되어 있었다.

변수 구분 표본 수(n) 빈도(%)

학년

1학년 95 30.8%
2학년 57 18.4%
3학년 66 21.4%
4학년 91 29.4%

형제 수
남학생 117 37.9%
여학생 192 62.1%
전체 309 100.0%

<표 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대학생의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483

3.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부모화 경험 척도(전현수, 2013), 학업지연행동 척

도(박재우, 1998), 자기효능감 척도(김아영, 1997)를 사용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성

확보 여부를 살펴보기 위한 신뢰도분석 결과, 각 변인의 신뢰도 계수는 부모화 돌봄

(0.81), 부모화 불공평(0.84), 자기효능감(0.89), 학업지연행동(0.81)로, 측정도구 모두

신뢰도계수(Cronbach α)값이 0.7 이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척

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문항 번호 문항 수 신뢰도

독립
변수

부모화 돌봄
1, 2, 3, 5, 6, 8, 9, 12, 13, 14*,
16*, 17, 18, 19*, 22, 24, 26, 27,

28, 29, 30
21 .81

부모화 불공평 4, 7, 10, 11, 15*, 20, 21*, 23, 25 9 .84

매개
변수

자기
효능감

자신감 1*, 3*, 5*, 10*, 11*, 13*, 16* 7 .86

자기조절효능감
2, 4, 7, 8, 12, 14, 17, 19, 20, 21,

23, 24
12 .84

과제난이도선호 6*, 9*, 15, 18, 22 5 .85

전체 24 .89

종속
변수

학업 지연 행동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9 .81

<표 2> 변수의 측정도구

*은 역채점 문항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전 결측

치 확인 및 자료에 대한 전체적인 분포를 살펴보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 측정된

자료의 신뢰도 분석, 변수 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위한 분석도구로 SPSS 23.0을 활용하였다. 둘째, 연구모형의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

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매개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매

개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aron과 Kenny(1986)의 매개 효과 분석을 사

용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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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 결과

1. 기술통계분석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변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부모화 돌봄의 평

균은 2.38(SD = 0.501)이며 부모화 불공평의 평균은 2.31(SD = 0.706)로 나타났다. 다

음으로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24(SD = 0.511)로 나타났으며 하위변인별로 살펴보면

자기조절효능감의 평균이 3.56(SD = 0.502)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평균이

3.09(SD = 0.813), 과제난이도선호 평균이 2.70(SD = 0.791)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

로 학업지연행동의 평균은 2.75(SD = 0.50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종합해보면, 부

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학업지연행동은 ‘그렇지 않다’와 ‘보통이다’의 중간 수준이

며, 자기효능감은 ‘보통이다’와 ‘그렇다’의 중간 수준인 것으로 살펴볼 수 있다.

구분 항목 측정항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분산
독립
변수

부모화
부모화 돌봄 309 2.38 .501 .251

부모화 불공평 309 2.31 .706 .499

매개
변수

자기효능감

자신감 309 3.09 .813 .662
자기조절효능감 309 3.56 .502 .252
과제난이도선호 309 2.70 .791 .627

전체 309 3.24 .511 .262
종속
변수

학업지연행동 309 2.75 .501 .251

<표 3> 변인의 기술통계 분석

2.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다음 <표 4>에 제시된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화 돌봄은 타 변인인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과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화 불공평은 학업지연행동(r=.26, p<0.1)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자기효능감(r=-.32,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셋째, 학업지연행동은 자기효능감

(r=-.47, p<0.1)과 부적 상관이 있었다.

종합해보면, 부모화 돌봄 경험은 자기효능감, 학업지연행동과 상관이 없는 반면,

부모화 불공평 경험은 학업지연행동을 정적으로 예측하고, 자기효능감은 부적으로 예

측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학업지연행동을 부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화 돌봄 변인을 제외하고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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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및
예측변인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 R2 F 종속변인
B

표준
오차

1단계
부모화
불공평

-.239 .039 -.329 -6.114*** .109 -37.384***
자기
효능감

2단계
부모화
불공평

.187 .039 .264 4.794*** .070 22.984***
학업지연
행동

3단계
부모화
불공평
자기효능감

학업지연
행동.086

-.425
.038
.052

.121
-.434

2.286* .238 47.725***

***p < .001

<표 5>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번호 변수 1 2 3 4 4-1 4-2 4-3
1 부모화 돌봄 -

2 부모화 불공평 .40** -

3 학업지연행동 -.01 .26** -

4 자기효능감 .00 -.32** -.47** -

4-1 자신감 -.15** -.42** -.31** .80** -

4-2 자기조절효능감 .10 -.21** -.51** .81** .42** -

4-3 과제난이도선호 .06 -.08 -.22** .70** .39** .40** -

왜도 .56 .34 .09 -.35 -.08 .13 .18

첨도 .18 -.38 .40 .37 -.30 .01 -.13
**p < .01

1. 부모화 돌봄, 2. 부모화 불공평, 3. 학업지연행동, 4. 자기효능감, 4-1. 자신감, 4-2. 자기

조절효능감, 4-3. 과제난이도선호

<표 4> 변인 간 상관관계 분석

3. 부모화 불공평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효

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1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은 자기효능감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329, p < .001). 2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행동을 유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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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264, p < .001). 3단계에서 부모화 불공평과 자기

효능감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자기효능감이 학업지연행동을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예측하였으며(β = -.434, p < .001),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이 감소하였다(β = .264에서 β = .121로). 또한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이 학업지연

행동에 미치는 총효과가 .264고 직접효과는 .121였으며 간접효과는 .143인 것으로 나

타났다. 즉, 매개변인인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143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

한 결과, Z = -4.903으로 Z의 절댓값이 1.96 이상이므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가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효능감

부모화 불공평 학업지연행동

β = -.329*** β = -.434***

β = .121*

Sobel Test Statistic Z = -4.903, p < .001

[그림 2]대학생의부모화불공평경험과학업지연행동간의관계에서자기효능감의매개효과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수도권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이 부모화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결과를 선행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학생의 부모화 돌봄,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화 돌봄은 자기효

능감, 학업지연행동과 상관이 없는 반면, 부모화 불공평 경험, 학업지연행동, 자기효

능감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

행동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많이 할수록

학업지연행동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학업지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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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부모 변인의 중요성을 시사해왔던 기존 선행연구들을 지지

하면서도(노하연, 2017; 이선영, 2016; Missildine, 1963; Ferrari & Olivette, 1994), 선

행연구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을 유발하는 환

경적 변인으로 예측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약한 부적 상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많이 할수록 자기효능감이 낮

아지는 것이다. 이는 부모화 경험 내에서 불공평의 지각이 높은 경우 낮은 수준의 유

능감을 보고한다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Jurkovic, Kuperminc,

Perilla, Murphy, Ibañez, & Casey, 2005). 그러나, 부모화가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높

이거나(Jurkovic, Kuperminc, Sarac, & Weisshaar, 2005), 오히려 자기효능감과는 상

관이 없다는 연구(강선모, 2013; 문정덕, 2006)와 배치되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양육태도, 가족 구조의 역기능이 자녀의 자기효능감에

중요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들의 시사점은(홍영란, 2009; Ryan, 1996)

부모의 양육태도이자 가족 구조의 역기능적 구조 중 하나인 부모화 불공평 경험 또

한 자기효능감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질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실제로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자기효능감과 부적 상관을 갖는 것으로 밝혀

졌다. 다만,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결과 부모화 경험과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가 일관

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자기

효능감의 관계를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연행동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이는

자기효능감이 높은 대학생의 경우 학업지연행동을 적게 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대

학생은 학업지연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목

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조직하고 수행할 수 있다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학업지연행동이 낮아지게 된다고 보고한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임성문, 2007; 최지연, 2001; 황임숙, 장성숙, 2010; Steel, 2007;

Tuckman, 1991; Van Eerde, 2003).

둘째, 대학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학업지연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자기효능감이 부분매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

생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이 학업지연행동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면서 자기효

능감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족구성원

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 적절한 평가와 지지를 받지 못한 자녀

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받기 위해 부적응적인 충성심을 보이게 되고(김용태, 2000),

이는 부모-자녀와의 관계에서 의존적인 형태로 나타나 자녀의 자율적인 사고를 방해

할뿐만 아니라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자기효능감을 낮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자녀는 자신의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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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회피하기 위해 학업지연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예측해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부모화 불공평 경험을 한 자녀는 가족관계 내에서 자신의 역할

또는 돌봄 행동에 대해 적절한 지지나 격려를 받지 못한다(Jurkovic, 1997). 이로 인

해 자녀는 자신의 행동을 가족에게 인정받지 못한다고 여겨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

심하고 비관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 결과 자녀는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기효

능감이 낮아져 해야 할 일을 미루게 되고 회피하는 등의 학업지연행동을 보이게 된

다는 설명이 가능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대학생들이 겪었던 부모화 불공평 경험은 자기효

능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학업지연행동을 야기하는 환경적 변인임

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상담 장면에서 학업지연행동을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접근방법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학업지연행동을 호소하는 대학생과의 상담 초기 탐색

과정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욕구를 포기한 채로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희생함에도 불

구하고 부모로부터의 적절한 지지 또는 인정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자기효능감

수준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탐색 및 상담 과정은 부모화 불공평 경험과 같은 과거 개인 내적 요인

과 학업지연행동이라는 현재의 부적응 사이를 연결해줌으로써 과거를 통해 현재의

자신에 대해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상담자는 학업지연

행동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대학생에게 어린 시절 부모화와 관련된 경험이 있었

는지 탐색해 보고, 이 과정에서 적절한 지지나 격려를 받았는지 알아본다면 학업지

연행동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이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부모화 불공평 경

험, 학업지연행동 사이에서 이를 매개하는 변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부적응을

적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개입방법을 제시한다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부모

화 불공평 경험을 한 대학생일수록 자기효능감이 낮을 수 있으므로, 대학생의 자기효

능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여 그 연관성을 확인한다면 학업지연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상담 개입 및 전략을 설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를 통

해 학업지연행동으로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이 건강한 학업습관 및 행동을 확립할 수

있도록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소재 대학생이라는 제한된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는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지역, 가정 형태, 가

족 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부모화와 관련된 국내 연구에

서 척도에 대한 타당화 연구가 진행되었다(이선영, 201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타

당도가 검증된 척도를 사용하여 국내 환경에 적절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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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Focused on

Mediating Effect of Self Efficacy

Yu, Chang-Ho(SangMyung University)

Chang, Seok-Jin(Sang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arentification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on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fication experience and academic procrastination of

university students. A total of 309 university students recruited from universities in

Seoul and metropolitan citie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data were processed

through SPSS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Additionally Baron and Kenny’s (1986) method was implemented for proof of mediation

effects followed by Sobel test.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ification-caretaking had no relation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and

self-efficacy. However, parentification-injustice posi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while self–ef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academic

procrastination. Parentification-injustice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lf-efficacy.

Second,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parentification-injustice on academic

procrastination was partly mediated by self-efficacy. The current study has produced a

new result that parentification is an significant environmental factor which impacts

academic procrastin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useful for the counseling

interventions and the development of programs for parentified university students. The

limitation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were discussed.

« Key words: parentification, parentification-caretaking, parentification-

injustice, procrastination, self-efficacy


